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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범 이후 방만한 경영과 지역사회와의 소통부족으로 끊임없이 비판을 받아 온 성남문화재단이 
대대적인 조직개편에 돌입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.   
  
성남문화재단  이종덕 상임이사는 4일 오전 제3대 상임이사 취임과 관련,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
비판을 받아 온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경영 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.   

이 상임이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“성남문화재단 3기 연임을 하면서 느낀 것도 많다”면서“방만한 
예산 쓰고 방만한 운영한 것에 대해 연임을 계기로 혁신적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도 축소하겠
다”고 말했다.  
  
특히 이 상임이사는 성남문화재단이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소의 비
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.  
  
또한 예산의 절약과 조직의 개편,전 직원의 혁신적 마인드로 무장할 것이라고 말해 강도 높은 구
조조정이 이뤄질 것임을 암시했다.  
  
이 상임이사는 외부의 비판적 시선을 의식한 듯 성남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 “모두를 발개 벗고 
보여주고 싶다”고 말하기도 했다.  
  
이어 설명에 나선 노재천 문화사업국장은 끊임없이 정체성 논란을 벌여 온 탄천페스티벌축제에 
대해 외국 공연팀 공연은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  
  
또한 노 국장은 46개 주민자치센터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
서도 진지한 검토를 하겠다고 밝혀 탄천페스티벌의 정책전환을 암시하기도 했다.   
  
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문화재단은 이종덕 상임이사의 3기 연임을 계기로 지역밀착형 공연

▲ 성남문화재단의 방만한 운영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인정하는 이종덕 상임이사.     © 성남일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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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으로 거듭나기,경영의 혁신을 통한 자립초석 마련,각종 규제 철폐와 절차의 간소화로 내집처럼 
이용하는 아트센터,성남탄천페스티벌의 재창조 등 4대 역점사업을 제시했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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